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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시 ALPS 처리수 샘플 키트를 이용한 설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시찰 시에 실시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샘플 키트를 이용한 설명에 대해 “‘이미지 세탁 

조작’이라는 비판 면치 못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사의 ALPS 처리수 샘플 키트를 이용한 설명의 취지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플립 차트 등을 사용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시찰 시 당사의 설명 취지】 

・ALPS 처리수는 ALPS 등으로 정화 처리하여 세슘 137 등을 포함한 감마선 

핵종 등 62 가지 핵종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치 미만으로 저감되었다는 점 

・그 결과, 외부 피폭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마선은 적어도 일반적인 

외부 환경(측정 장소의 공간선량률)과 동일한 정도의 레벨까지 낮아졌다는 점 

 

・또한 ALPS 등으로 정화 처리한 물에는 ALPS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베타선 핵종)이 고시농도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해수로 희석한 후에 해양으로 방출할 예정이라는 점(삼중수소 



농도는 규정 기준의 1/40 을 밑돌 때까지 해수로 희석) 

・ALPS 처리수에 함유된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종이 1 장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에너지가 약하여 처리수 샘플 키트(병 용기)로 

베타선은 차단된다는 점 

・따라서 설명 시에 사용한 감마선 계측용 선량계로는 베타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가령 베타선 측정용 선량계로 계측하더라도 

방사선량을 현장에서 보여주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설명이 이루어진 장소(발전소 내)의 공간선량률은 매년 약 

0.12마이크로시버트로, 이 장소에 병 용기에 담긴 물의 감마선 핵종(세슘 137 등)이 

외부 피폭에 이르는 수준의 농도(계산상으로는 약 

4000 베크렐/리터(고시농도한도인 90 베크렐/리터의 약 44 배) 이상)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감마선 계측용 선량계의 바늘이 움직이지만, ALPS 로 정화 처리된 물에 

그 정도 수준의 방사성 물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플립 차트를 이용하여 

ALPS 등으로 정화 처리하기 전과 후의 세슘 137 의 농도를 보여드리며 용기 안에 

든 ALPS 처리수에는 외부 피폭에 이르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는 세슘 137 이 고시농도한도보다도 더욱 낮은 검출한계치 미만(설명 시의 

선량계를 사용한 계측이 아닌 별도의 상세한 분석으로도 검출되지 않는 

수치)까지 정화 처리가 되어져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ALPS 처리수의 성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ALPS 처리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폐로에 관해서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